
우리 안동권씨의 선대 현조에
는 2인의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
이 있다. 1인은부정공파시조후
1 6세로 조선조 제5대 문종대왕
의 비 현덕왕후顯德王后의부친
경혜공景惠公휘 전專 화산부원
군이고 1인은 추밀공파 시조후
1 7세 증우의정 휘 복復 화산부
원군이다. 이는 후자 증우의정
화산부원군에관한일이다. 이번
에 후자 화산부원군의신도비神
道碑를 세울 일로 그 비문을 닦
기 위하여 일대의 행적에 관한
자료를 다시 찾아보던 중에 조
선왕조실록에서 기존에 알려졌
던 것보다 더 많은 기록을 찾아
내게 되었다. 기존의화산부원군
에 관한사적으로서2 0 0 4년판안
동권씨전산대동세보에 실린, 당
시에 크게 요약망라된 기록은
다음과같다.

자는 자초子初이다. 태종 1 7
년, 1417년에무과武科에급제하
였다. 세종 7년, 1425년 7월 9일
자 실록實錄에 의금부 지사義禁
府知事로서 체복별감體覆別監이
되어 경상좌도慶尙左道에 파견
되어 병선兵船이 파손된 것을
조사하는 기사가 나온다. 동년
1 1월 2 7일에는왕과세자가동교
東郊에 나감에 대호군大護軍으
로서 살곶이에서 활쏘기 시범을
보인 기록이나온다. 판사복시사
判司僕寺事ㆍ판통례원사判通禮
院事 등을 거쳐 세종 1 4년, 1432
년 3월 1 8일에는 병조 우참의兵

曹右參議가 되고 6월 2 3일에는
아목하阿木河에 가 중국 사신
장동아를위로하였다. 동년1 1월
1 6일에는 중국에 갈 사신으로
발탁되었다가 직위가 낮은 관계
로 호조참판 박신생朴信生과 교
체되는 기사가 나오고 세종 1 5
년, 1433년 5월 1 6일에는 병조
좌참의左參議가 된다. 세종 1 6
년, 1434년 4월 2 3일에는 이조
우참의吏曹右參議가 되고 6월
2 8일에 이조 좌참의가 되었는데
8월 5일에 금주禁酒의 명을 어
기고 경상도 도절제사로 나가는
이순몽李順蒙의 전별연에 참석
한 일로 파직되었다. 동년 1 0월
3 0일에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올
라 판강계도호부사判江界都護府
事가되어1 1월 2 1일에절제사節
制使로서 사조辭朝하니 임금이
‘강계가 지경이 오랑캐와 연하
였으니 다른 사람이 당할 곳이
아니고 또한 여력곰力이 한참
강할 때에 이같은 임무를 주는
것이 마땅하니 경은 이를 생각
할 것이며 시책에 대한 방법은
경이 어찌 내 말을 기다릴 것이
있겠느냐’하였다고 나온다. 세
종 1 7년, 1435년 6월 5일에 순변
중巡邊中 안벽의 낙석으로 졸했
다. 실록의 졸기卒記에‘갑인년
에 강계절제사江界節制使에 제
수되어 가선嘉善에 승진하였는
데 이때에 이르러 변방을 순찰
하여 만포구자滿浦口子로 향하
다가 길에서 절벽의 돌이 떨어
져 왼쪽어깨를 맞아 졸했다. 복

은 활을 잘 쏘고 또한 여력곰力
이 있었는데 죽으니 애석히 여
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’고 나온
다. 6월 1 5일에 자헌대부資憲大
夫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추증하
고 차량과 인졸人卒을 뽑아 상
행을 호송케 하며 지나는 고을
에서는 조석전朝夕奠을 베풀고
강계ㆍ평양平壤ㆍ황주黃州에서
는 제사를 지내게 명하고 부의
賻儀에 쌀 1 0석을 더하여 주라
하였다. 9월 1 8일에임금이치제
致祭하였는데 제문祭文에서‘경
은 타고난 자질이 씩씩하고 뛰
어났으며 온갖 행실은 충성스럽
고 근실하여 일찍이 연방蓮榜에
오르고 또한 무예에 열쌔고 날
래어 양장良將으로 호칭되며 숙
위宿衛의 사士로 뽑혔다’하였
다. 3남양효공良孝公공恭이부
마駙馬로서 귀히 됨에 따라 세
조조世祖朝에 가증加增되어 대
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
夫 의정부 우의정議政府右議政
에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이 되
었다.
배配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

개성왕씨開城王氏는 교서감校書
監 미�의 딸이고 찬성사贊成事
복명福命의 손녀요 증조는 재신
宰臣 안정공安靖公이며 외조는
좌윤左尹 파평坡平 윤승경尹承
慶이다. 묘소는 경기 장단군 진
동면 하포리津東面下浦里 현암
玄巖에 신좌辛坐쌍분이다. 1950
년 동란動亂으로표석表石과 의
물儀物이 파괴되어 1 9 8 2년에 개
수비改竪碑하고 1 9 9 5년에 개봉
축改封築하였다.

화산부원군은 정헌공正獻公
계림부원대군鷄林府院大君의증
손, 밀직공密直公 왕중귀王重貴
의 손자로 복성공復姓公 공안부
윤恭安府尹 증호조판서 권숙權
肅의 차남이다. 그 생년은 미상
이나조선개국전후인1 3 9 2년 무
렵으로 추정되며 역강力强하던
장년초인 4 0세를 전후하여 사고
로 순국하였다.

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2권 태
종조고사본말太宗朝古事本末에
보면 부원군의 직위가 도절제사
都節制使로나온다. 절제사는조
선초에 군사를 지휘하는 사령관
으로 삼았는데 육군을 지휘하는
사령관을 병마절제사兵馬節制
使, 수군水軍을지휘하는사령관
을 수군절제사라 했다. 그리고
도절제사는 그 품계가 2품 이상
이면 접두어로 도都자를 붙였으
므로 공이 종2품 가선대부嘉善
大夫로 올라 절제사로 나갔기
때문에 도절제사라 한 것이 맞
을 것이다.
여지승람輿地勝覽에 보면 압

록강에 연한 평안도의 강계江界
는 태종 1 3년, 1413년부터 도호
부都護府가 되었고 여기에 세종
2 4년, 1442년 도절제사영都節制
使營을 설치했다가 동 2 8년,
1 4 4 6년에 폐지하고 동 3 2년,
1 4 5 0년에 다시 설치했다가 단종
1년, 1453년에이를또 폐지했다.
공이 강계도호부의 판사判事로
부임했던 세종 1 6년, 1434년에는
이곳에 절제사의 본영本營이 없
었다. 공의 비문에 세종 1 6년,
1 4 3 4년 갑인에‘이조좌참의吏曹
左參議로 승진해서는 1 0월에 외
직으로 나가 의주목사義州牧使
가 되고 판강계도호부사判江界
都護府事를지냈으며을묘( 1 4 3 5 )
에는 강계절제사로 승진했다’고
나오는데 의주목사로 나간 기록
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찾을 수
가 없다. 아마도강계와같이의
주에도 강계도도절제사江界道都
節制使의 관할인 진영鎭營이 있
고 공이 강계의 진영만이 아니
라 그곳의 병사兵事도 맡아 다
스렸던 때문에 이같은 기록이
나오지않았나추측된다. 어쨌든
공의 강계에서의 마지막 직함은
가선대부嘉善大夫 강계도도절제
사江界道都節制使 겸판강계부사
兼判江界府事이어야 맞을 것으
로 생각된다. 평안도의 전체 병
사를 장악하는 직임은 절제사보
다 한 단계 위인 절도사節度使
이다. 즉육군은평안도병마절도
사平安道兵馬節度使이고 수군은
평안도수군절도사이다. 이 절도
사도 품계는 관찰사와 같은 종2
품 가선대부가 할 수 있으며 평
화시에는관찰사, 즉감사監司가
겸하기도한다. 공이판강계부사
가 된 것은 강계도호부사가 3품
직인데 2품계로서 낮은 직임에
보임되었기 때문에 부사府使 대
신 판사判事로 그 직임의 호칭
을 높인것이다.

공이 태종 1 7년, 1417년에 무
과武科에 급제하였는데조선 초
기에는 문무文武의 양과兩科를
정과正科로 보아 격차가 그리
크지 않았다. 그래서 무과 출신
의 최윤덕崔潤德이좌의정에 영
부사領府事까지 되고 남이南怡
가 1 7세로무과에장원하여2 7세
에 병조판서에 오를 수 있었다.
공이 무과를 한 것은 최윤덕이
무과에 급제한 7년뒤이다. 공에
대한 임금의 사제문賜祭文에그
무과급제에 앞서‘연방蓮榜에
올랐다’칭한 것이 있는데 이는
조선조에서 소과小科 사마시司
馬試를 칭하는 말이고 대과大科
는 계방桂榜이었다. 그렇다면무
과가 소과에 속했던가. 이는 아
니고 다 문무文武의 정과正科였
다. 과거는 대과ㆍ소과ㆍ잡과雜
科로 대별되는데 대과는 문무양
과이고 소과는 사마시司馬試라
고도하는생원ㆍ진사시이고, 잡
과는 역과譯科ㆍ의과醫科ㆍ음양
과陰陽科ㆍ율과律科 등이었다.
또 연방은 소과로서 생원시와
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을 적은
명부를 말하는데 이를 사마방司
馬榜이라고 더 많이 부르며, 문
과는용방龍榜, 무과는호방虎榜
이라고도하였다. 여기에서용방
의 용과 호방의 호랑이는 용호
상박으로서 동위이니 문무과를
정과로서 같이 대과로 보았음을
알 수 있다.
어쨌든 공은 문무겸전지재로

서 소과에 먼저 오르고 나서 다
시 정과로서 무과에 급제하였는
데 그 무예가 절륜했던 것으로
보이며특히사어射禦, 활쏘기와
말타기에 능하여 급제하자 곧
숙위宿衛에 발탁되었던 것으로
기록되어 있다. 숙위는 곧 금군
禁軍으로서 임금을 근위近衛하
는 정예군이다.
공에 관한 기록이 조선왕조실

록에 처음 나오는 것은 세종 7
년, 1425년 윤7월 7일 병오일조
丙午日條의 다음과 같은 대목이
다.

견체복별감遣體覆別監 의금부
지사권복義禁府知事權復 우경상
좌도于慶尙左道 도사최규우우도
都事崔揆于右道 핵각포병선상파
사유劾各浦兵船傷破事由 인병조
지계야因兵曹之啓也 : 체복별감
의금부지사권복을경상좌도에,
도사 최규를 우도에 보내 각 포
구의 병선이 상하고 부서진 사
유를 핵사劾査케 하였는데 이는
병조에서아룀에따름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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花山府院君 휘復의 행적 많이 나와
신도비 건립을 위한 자료발굴에서
文武양과를 하고 호조참의로 중국使行까지

▲ 경기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 현암에 동동동남향을 한 화산부원군 묘소의 후면 전경. 바로 앞으로 임진강이 흐르고 있고 건
너편은 전진교의 남단 두포이다.

▲ 화산부원군 묘소의 측면(오른쪽)

▲ 화산부원군 묘소의 전면 석축. 이 흉물의 견치석축을 자연 경사로 가리고 사초
를 입힐 계획이다.


